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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eing resil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양현주*, 변은경**

Yang Hyun Joo*, Eun Kyung Byun**

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2개 대학 간호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평균은 3.78±0.61점이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그릿(r=.469, p<.001),

간호전문직관(r=.614, p<.001), 간호사 이미지(r=.552, p<.001)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그릿(β=.321 p<.001), 간호전문직관(β=.385, p<.001), 간호사 이미지(β=.165, p=.022)로 나

타났고, 설명력은 47.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

해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의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in COVID-19 pandemic 
situ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320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was 3.78±0.6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lege life adaptation with department (F=9.932, 
p<.001), number of friend (F=5.681, p<.001), close professor (t=3.739, p<.001),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grit (r=.469,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r=.614, p<.001), nurses’ image (r=.552, 
p<.001). The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of the study subjects were grit (β=.321,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β=.385, p<.001), nurses’ image (β=.165, p=.022),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7.3%.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in order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Key words :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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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코로나19(COVID)와 같은 ‘국제적 공중보

건 비상사태(pandemic)에 발생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

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자기 건강 관리 및 새로운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

고 있다[1] 코로나 시대로 인해 교육환경도 급격한 변

화로 대면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

인 상황이 되었고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

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또한 대학생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대인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

강에도 영향을 받고[3] 대학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성

숙과 적응[4]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한

되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인간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연마

하기 위하여 간호학 전공지식 습득 외에도 임상실습을

통해 새로운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위기상황, 환자 및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긴장감 및 무력감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학과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이러한 간호대학생은 코로나 시대에 간호전문직에

대한 혼란과 업무에 대한 불안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들은 불안과 함께 높은 수준의 위험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로서 감염

병 재난 속에서 간호와 돌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기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노력으

로 재난을 인간 삶의 일부로 인식하여 어떻게 하면 효

율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

는가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중심으로 회복탄력성에 초점

이 맞추어지고 있다[7]. 회복탄력성은 재난으로 인한 트

라우마 상황에 대처하고 정상적인 적응을 통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으로[8]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부

에서 오는 충격 및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빠르게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9].

회복탄력성과 함께 개인내적 역량으로 그릿(Grit)이

있다. 그릿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노

력으로[10]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 목표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 즉,

자신의 목표와 관심,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내

적상태를 의미한다[11].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그릿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되어[12]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증진을 위해 그릿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간

호교육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간호서비스의 차별화

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적용하여[13] 긍정적인 간

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간호전문

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간

호사들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관한 직업인 견

해이다[14].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만

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의 정도를 높이며

[15-16],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등의 전

문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실무경험을 통해 지속적

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7]. 또한 간호전문직관

은 그릿과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어[18] 간호대학생의 회

복탄력성에 영향 요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향후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

사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나 간호사

의 모습에 대한 신념, 생각, 느낌의 총합으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정체성과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 특성이다[19]. 긍정적인 힘에 속

하는 회복탄력성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 점

차적으로 증진되며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20]. 간

호대학생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인식

이 간호사 이미지로 적용되면서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간호

사 이미지 향상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

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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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연구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그릿, 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가 회복탄력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

지를 사용하여 2022년 5월 9일에서 5월 27일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

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

여 중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소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0,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319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350부를 배부하였고, 329부를 회수하였다. 응답이 불성

실한 9부를 제외한 3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그릿

대상자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 등[10]

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Lee, Sohn[21]

등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

으로 노력의 꾸준함 6문항, 관심의 일관성 6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

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와 열정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Duckworth

등[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3～.83으로 나타났

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Sohn[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

2)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Yeun,

Kwan과 Ahn[22]이 개발하고 Lee[2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

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eun, Kwan과 Ahn[22]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92, Le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3) 간호사 이미지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ng 등[24]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

다. Kang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4) 회복탄력성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eivich와

Shatté[25]가 개발한 도구를 Kim[20]이 번역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회복탄력성 도구(KRQ-53)를 재수

정한 Bae[2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통

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각 하위영역은 9문항씩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통제성 Cronbach’s α는 .86, 사회성 Cronbach’s

α는 .86, 긍정성은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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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통제성 Cronbach’s α는 .91, 사회성 Cronbach’s

α는 .90, 긍정성은 Cronbach’s α는 .91이고, 전체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그릿, 간호

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

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회복탄력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일반적 특성으로 ‘여학생’ 274명(85.6%),

‘남학생’ 46명(14.4%)으로 총 320명이었다. 연령은 ‘20세

이하’ 118명(36.9%), ‘21-24세’ 121명(37.8%), “25세 이

상” 81명(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93

명(29.1%), 2학년 94명(29.3%), 3학년 65명(20.3%), 4학

년 68명(21.3%)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보통’ 165

명(57.2%), ‘만족’ 114명(25.5%), ‘불만족’ 14명(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변화적응은 ‘적응 잘함’ 214명

(66.9%), ‘보통’ 88명(27.5%), ‘적응 못함’ 18명(5.6%)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3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Female

46
274

14.4
85.6

Age
(year)

≤20
21-24
≥25

118
121
81

36.9
37.8
25.3

Grade

1st

2nd

3rd

4th

93
94
65
68

29.1
29.3
20.3
21.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Moderate

Unsatisfaction

114
165
14

25.5
57.2
17.3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Good
Moderate
Bad

214
88
18

66.9
27.5
5.6

2.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

탄력성의 정도

대상자의 그릿 평균 3.32±0.46점, 간호전문직관 평균

4.07±0.61점, 간호사 이미지 평균 3.99±0.59점, 회복탄력

성 평균 3.78±0.6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 M±SD Min Max

Grit 3.32±0.46 2.17 5.00

Nursing professionalism 4.07±0.61 1.00 5.00

Nurses’ image 3.99±0.59 1.00 5.00

Resilience 3.78±0.61 1.00 5.00

표 2. 대상자의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정도
Table 2. Degree of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resilience(N=32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결과, 연령(F=3.120, p=.046), 전공만족도(F=27.212,

p<.001), 환경변화적응(F=36.561, p<.001)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불만족’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환경변화적응은

‘적응 잘함’이 ‘보통’, ‘적응 못함’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Table 3).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ilience

M±SD
t/F(p)
scheff's

Sex
Male
Female

3.69±0.73
3.79±0.59

-1.010
(.313)

Age
(year)

≤20
21-24
≥25

3.85±0.63
3.80±0.58
3.63±0.60

3.120
(.046)

Grade

1st

2nd

3rd

4th

3.76±0.61
3.78±0.64
3.75±0.50
3.80±0.67

.063
(.979)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Moderateb

Unsatisfactionc

4.04±0.61
3.57±0.52
3.51±0.59

27.212
(<.001)
a>b, a>c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Gooda

Moderateb

Badc

3.96±0.55
3.44±0.49
3.23±0.77

36.561
(<.001)
a>b, a>c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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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

탄력성과의 관계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

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그릿(r=.469,

p<.001), 간호전문직관(r=.614, p<.001), 간호사 이미지

(r=.552, p<.001)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사

이미지는 그릿(r=.218, p<.001), 간호전문직관(r=.625,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관은

그릿(r=.290,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릿, 간호전문

직관, 간호사 이미지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

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307-.915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93-3.253으로 10보다 낮아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랑이 1.978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96.510,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은 .473으로 회

복탄력성을 47.3%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β=.321, p<.001), 간호전문

직관(β=.385, p<.001), 간호사 이미지(β=.165, p=.022)로

나타났다(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회복탄력성은 3.78±0.61점으로 나타

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평균 3.57점으로 나타난 결과[27]보다는 높고,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3.78점으로 나타난 결과[28]

와는 유사하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평균 3.49점으로 나타난 결과[2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3.56점으로 나타난 결과[30]보다는 높

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Characteristics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Resilience

r(p)

Grit 1

Nursing professionalism .290(<.001) 1

Nurses’ image .218(<.001) .625(<.001) 1

Resilience .469(<.001) .614(<.001) .552(<.001) 1

표 4.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resilience(N=320)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084 .225 .373 .709

Grit .428 .057 .321 7.564 <.001

Nursing professionalism .399 .076 .385 5.248 <.001

Nurses’ image .166 .072 .165 2.299 .022

Adjuste R²=.473 F=96.510 p<.001

표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resilience(N=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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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도 실습 관련 수업은 대면수업이 이루어지고,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

도 높지만 회복탄력성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

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

비가 필요하며 학습, 실습 등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적

응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포스

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탄력성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

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해 다양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

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에서 연령, 전

공만족도, 환경변화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에 따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

[27][29]와 유사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

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

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코

로나19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임상실습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

지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그릿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간

호전문직관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7]와 유사

하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사 이미지와의

관계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이 간호

사 이미지에 따라 차이가 난 결과[31]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

측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어 반복연구를 통해 영

향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

미지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을 뜻하는[10] 그릿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

교과목과 실습 및 실습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확고한 이

념과 목표를 갖도록 하여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과 간

호사 이미지를 정립하고[22]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

록 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필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

는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간호

대학생이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

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다양

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그릿, 간호전

문직관,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

과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전체 간호대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인을 확인

하여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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